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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3일 노소

영 ‘아트센터 나비’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담당

할 변호인으로 김현석(54, 제30회 사법시험 

합격)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

다. 노소영 관장은 지난 5월 기존 변호인단을 

사임시키고 이 사건을 전주지법원장 출신 한

승(57, 제27회 사법시험 합격) 변호사에게 맡

겼다. 법조계에선 “손꼽히는 전관 변호사 두 

명이 맞붙게 됐다.” ‘별들의 전쟁’이란 말이 나

왔다. 노소영 관장이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에 

‘대법관 0순위’로 통하던 한승 변호사를 선임

하자, 최태원 회장이 ‘김명수 대법원장의 브레

인’으로 통하는 김현석 변호사를 선임해 맞불

을 놓았다는 것이다. 최 회장은 최근 노 관장

의 변호인이 한 변호사로 바뀌었다는 기사를 

보고 “한승이 그렇게 대단한 변호사야?”라고 

참모들에게 물었다고 한다. 또 노관장이 한승 

변호사 외에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도 추가 영

입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 

차원에서 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보

인다. 

두 변호사는 공통점이 많다. 모두 대법원의 

상고심(3심) 실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수석재

판연구관을 지냈다.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

대법관 0순위 vs 김명수 브레인… 

최태원·노소영, 변호사 전쟁
법무뉴스

-盧관장이 한승 변호사 선임하자 崔회장, 김현석 변호사 추가 선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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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도 법리(法理)에 강한 사람이 가는 최고 엘

리트 보직이다. 이 자리를 거치면 ‘대법관 후

보’로 꼽히는 경우가 많았다. 한 변호사는 양

승태 전 대법원장 때인 2013~2014년 이 자

리에 있었다. “당시 한승 수석재판연구관이 

한마디 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그걸 기

초로 검토 보고서를 썼다.”(부장판사)는 말이 

있을 만큼 영향력이 컸다.

김 변호사는 2017년 2월부터 2년간 수석재

판연구관으로 임명돼 양 전 대법원장, 김명수 

대법원장과 함께 일했다. 특히 대법관 경험이 

없는 김 대법원장이 그를 유임하고 상고심 재

판 분위기를 익힐 정도로 신임이 커 ‘김명수의 

브레인’이라고도 불렸다. 수도권 한 법원장은 

‘한 변호사는 복잡한 사건의 맥을 금방 잘 짚

고, 김 변호사는 방대한 기록을 숙지해 단단

한 논리를 만드는 스타일’이라며 “서로 매우 

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. 재판 결과가 궁금하

다.”고 했다.

둘은 평판사 때부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

처 심의관으로 발탁돼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. 

두 사람은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한 적은 없

다. 법원 관계자는 “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주

니어 때부터 법원 내 실력파로 분류돼 서로를 

잘 알고 있다.”고 했다. 한 변호사는 올해 초, 

김 변호사는 작년 초에 사표를 내고 법복(法

服)을 벗었다. 두 사람 모두 양 전 대법원장 

시절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사건에 휘말려 

참고인 조사를 받았다.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

연루됐다며 정치권의 공격을 받았고, 김 변호

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

서기도 했다. 둘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은 물

론 내부 징계도 받지 않았지만 마음고생을 했

고, 이것이 법원을 떠난 주요 원인이 됐다는 

관측이 많다.

두 사람은 각광받는 전관 변호사로 통한다. 

한 변호사는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

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아 이 부회장의 

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

평가를 받는다. 김 변호사도 최근 골관절염 

치료제인 인보사 논란에 휘말린 이웅열 전 코

오롱그룹 회장 사건을 맡아 이 전 회장의 구

속영장이 기각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

받는다.

(출처 /조선일보)


